
[성명서]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세액공제 포함을 촉구한다

정부가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에 대해서도 반도체 시설 투자와 같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

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.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정부가 빠른 결정을 통해 

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.

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내 고용 비중이 11%에 달하는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

투자 지원이 열악함에 따라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

제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왔다.

이재명 대표도 지난 3월 현대 울산공장 전기차전용공장 부지를 찾아 전기차 생산공장까

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주력 기업으로 성장할 수 

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그러나,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3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완성차를 조립·

제작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 의원의 질의에 “전기차의 단순 

조립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적용하기 어렵다”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.

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아 화성 전기차전용공장을 방문해 세제지원을 빈틈 없이 하라는 

말을 했다.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

제 비율을 8%에서 15%로 높였을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. ‘우왕좌왕 무소신’ 

윤석열 경제팀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.

미국, 유럽 등 주요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

다. 어느 때보다 정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.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. 더불

어민주당은 경제안보와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

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.  /끝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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